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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대에 종교활동은 어떻

게 변화하고 있을까? 서구의 디지털 종교나 디지털 원주민의 종교활

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통적인 종교활동이 퇴조하고 가볍고 쉬운 

형태의 종교활동이나 관념이 부상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

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바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활동과 표현 

양상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종교(적) 활동 및 

종교적 표현에 주목한다. ①교단 종교(개신교, 불교, 가톨릭)의 온라

인 종교활동, ②비교단 종교(사주, 타로 등)와 관련된 온라인 종교활

동, ③온라인 성지와 소원 댓글(채팅), ④ 유행했던 종교적 신조어(지

름신, 갓생).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에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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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과 실천 양상이 제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종교적 관념과 활동의 부상이 디지털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

츠 소비 특성과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디지털 원주민, 온라인 종교문화, 비대면 종교활동, 인터넷 성

지순례, 성지밈, 소원 댓글, 종교적 신조어



한국의 온라인 종교문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심형준ㆍ이원섭ㆍ오준혁ㆍ이유나 189

Ⅰ. 서론 : 오래된 질문과 새로운 맥락

Ⅱ. 유튜브 활용 비대면 종교활동

Ⅲ. 인터넷상의 놀이와 종교적 표현

Ⅳ. 결론 및 제언

Ⅰ. 서론 : 오래된 질문과 새로운 맥락

미디어의 변화는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1) 온라인 환경에서 언어

의 변화는 명확하게 확인된다.2) 종교활동, 종교적 상상력도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모두가 경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종교적 권위의 위계가 달라지거나 종교 경험 양상이 달라졌다.3)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은 종교 

경험이나 종교적 관념과 그 표현상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 

질문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인터넷과 종교’ 혹은 ‘디지털 종교’

라는 주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디지털 종교 연구는 종교와 종교적 관습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어

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종교적 표현, 커뮤니티 및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소셜 미디어 

1) Harold A. Innis, The Bias of Communic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51);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Routledge, 1982);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박정규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2) 그레천 매컬러,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은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바꿨을까?, 강동
혁 옮김 (서울: 어크로스, 2022).

3) Innis, Op.Cit., pp.64, 72, 128; Ong, Op.Cit.,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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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

는지, 디지털 기술이 종교공동체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 가상 현실 및 기타 몰입형 기술이 종교적 경험을 어떻게 변

화시키는지 조사하는 것이 포함된다.4)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논의는 ‘가상세계와 종교’라는 주제의 논의일 

것이다.5) 또 넓게 본다면 인터넷 환경에서 기성 종교의 적응이나 대

응 문제를 다루는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6) 그러한 논의들은 대개 

‘전망’을 말하고 있어서 ‘인터넷과 종교’ 및 ‘디지털 종교’ 논의와 차이

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막 대중화될 때와는 달리 현재는 

스마트폰 기반의 온라인 라이프가 일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게

다가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비대면 활동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하나의 전망이나 

상상이 아닌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생활상에 대한 민족

4) Douglas E. Cowan and Jeffrey K. Haddon, Religion on the Internet: Research 
Prospects and Promises (New York: JAI, 2000); Heidi Campbell, Digital 
Religion: Understanding Religious Practice in New Media Worlds(New York: 
Routledge, 2012); Pauline Hope Cheong, “Religion and the Internet: 
Understanding Digital Religion, Social Media and Culture,” In Religion and 
American Cultures: An Encyclopedia of Traditions, Diversity and Popular 
Expressions, edited by Gary Laderman & Luis León (Santa Barbara, CA: 
ABC-CLIO, 2014), pp.1215-36; Gabriel Faimau and William O. Lesitaokana, 
eds, New Media and the Mediatisation of Religion: An African 
Perspective(Newcastle upon Tyne,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8); Giulia Evolvi, “Religion and the internet: digital religion, 
(hyper)mediated spaces, and materiality,” Zeitschrift für Religion, Gesellschaft 
und Politik 6 (2022), pp.9–25.

5) 유명기ㆍ성시정, ｢사이버 문화와 종교: 전자 종교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
화인류학 33-1 (2000), pp.27-55; 조현범, ｢디지털 니르바나: 사이버 공간과 초월
의 상상력｣, 종교연구 30 (2003), pp.237-257; 유기쁨, ｢사이버공간: 새로운 기술
환경과 종교적 욕망의 발현｣, 종교문화비평 6 (2004), pp.11-36; 이동철, ｢디지털 
문명, 사이버스페이스 그리고 후천개벽｣, 종교문화비평 6 (2004), pp.35-61; 신재
식, ｢새로운 신앙공간으로서의 가상세계｣, 종교문화비평 6 (2004), pp.60-90 등.

6) 배국원, ｢사이버스페이스의 기독교적 의미｣, 종교연구 23 (2001), pp.41-64; 김준
형, ｢사이버 선교｣, 선문대학교 신학대학논문집 (2002), pp.1-34; 김흡영, ｢사이버 
공간의 본질과 영성, 그 종교적 대안｣, 조직신학논총 9 (2003), pp.197-223; 박수
호, ｢Cyber 신앙으로 본 한국불자 네티즌의 특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2 
(2006), pp.34-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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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작업이 필요하다.7)

특히 온라인 종교문화의 특성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

제가 있다. 온라인의 일상화에 끼친 스마트폰의 영향이 그것이다. 종교

활동 영역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조명된 바 있다.8) 이를 다른 각도

에서 생각해 보면, 인터넷 환경에서 종교활동이 위축되거나 단순화되

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대개 세속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9) 

인쇄술의 효과처럼 의사소통 방식의 질적 변화에 따른 경험 양상의 본

질적인 변화로 볼 수도 있다.10)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자연종교적 관념과 실

천도 종교문화의 범주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종교적 관념

과 실천의 단순화 경향이 인지종교학 등에서 말하는 진화된 인지체계

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종교적 관념과 실천의 패턴11)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기존 종교활

7) Robert G. Howard, “Online ethnography of dispensationalist discourse: 
revealed versus negotiated truth,” in J.K. Hadden and D.E. Cowan eds., 
Religion on the Internet: Research Prospects and Promises (New York: JAI 
Press, 2000), pp.225–46; Gregory Grieve, “Virtually Embodying the Field: 
Silent Online Buddhist Meditation, Immersion, and the Cardean Ethnographic 
Method,” Online–Heidelberg Journal of Religions on the Internet, 4:1 (2010), 
pp.35–62.

8) 진 트웬지, #i세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란 요즘 세대 이야기, 김현정 옮김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8), pp.198-234, 트웬지는 그것을 스미스와 멜리나가 
사용한 개념을 빌려와 ‘도덕적 치유 이신론(moralistic therapeutic deism)’으로 규
정했다. Christian Smith & Melina Lundquist Denton, Soul Searching: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American Teenagers, Edited by Melinda 
Lundquist Dent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118-171.

9) Greg G. Armfield & R. Lance Holbert,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Internet Use,”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2:3 (2003), pp.129-144; Paul 
K. McClure, “The buffered, technological self: Finding associations between 
Internet use and religiosity,” Social Compass 67:3 (2020), pp.461–478.

10) 언어의 수준에서 이러한 변화 양상을 그리는 예가 바로 인터넷 때문에 (그레천 
매컬러, 2022)이다.

11) 노렌자얀은 ‘자연 종교(natural religion)’로, 던바는 ‘샤먼 종교(shamanic religion)’
라고 한다. 아라 노렌자얀, 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홍지수 옮김 (파주: 
김영사 2016), p.33; Robin Dunbar, “Religion, the social brain and the mystical 
stance,” Archive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42:1, (2020),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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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종교적 관념과 실천을 찾아서 살펴봐야 한다.

이상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한국의 온라인 종교문화의 

특성’을 살필 때, 고려해야 할 자료의 범위, 유형, 방법론을 탐색하기 

위해 네 가지 형태의 자료 중 몇 가지 샘플을 다룰 것이다. 먼저 ‘온

라인 종교’의 주 연구 대상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기성 종교에서의 

종교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에서는 그 대표적인 샘플로서 

유튜브를 활용한 사례들을 다룬다. 유튜브 사례를 선택한 것은 비대면 

종교활동에서 사용된 주요한 플랫폼 중 하나이고, 다른 플랫폼과는 달

리 공개된 자료를 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주, 점치기 등의 비교단 종교활동12)도 주목해 볼 필요

가 있다. 서구의 디지털 종교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대상이지만, 

종교문화의 변동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종교활동 중 

하나다. 팬데믹 이전에도 많은 비교단 종교인들이 온라인 매체를 활용

해서 종교서비스 시장을 확장해 왔으며,13) 언택트 시장에서 ‘점술 시

장’의 성장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14)

이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현상은 인터넷 놀이 문화에 등장

한 종교적 댓글이다. ‘성지글’로 이해되는 밈15) 게시물은 ‘성지’라는 

12) 본 연구에서 교단 종교활동은 개신교, 불교, 가톨릭의 의례 활동을, 비교단 종교활
동은 사주, 신점, 타로점 등의 개인 운세를 알아보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가 이러한 
활동 모두를 통상 종교활동으로 여기지만 양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구분되는 여러 특징 중에서 하나의 종교 단체로 구성된 활동과 그
렇지 않은 것으로 양자를 구분하였다.

13) 정상섭, ｢재미로 占 본다? 시장규모 4조, 영화산업보다 크네｣,《부산일보》2018.
12. 27; 이종구, ｢“온ㆍ오프 점술시장 4조원” …운세시장 전성시대｣,《한국일보》 
2019. 1. 29.

14) 조명의, ｢언택트 사주ㆍ타로 플랫폼 등장에 점술시장도 ‘쑥쑥’｣,《테크월드뉴스》 
2021. 12. 17; 김동진, ｢길융화복 점치는 ‘디지털 점술 콘텐츠’ 약진…국내 점술시
장 37억달러 규모｣,《더스탁》2022. 4. 19.

15) 밈(meme)은 리처드 도킨스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문화 복제자’를 뜻한다. 그는 
밈을 의사소통과 모방을 통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아이디어, 신
념, 행동 또는 기타 문화적 요소로 보았다. 이 개념은 대중화되어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여기에서는 후자를 말한다. 
이 용례에서는 ‘복제자’로서의 특성보다는 끊임없이 변형되는 특성이 더 두드러진다. 
문화적 유행에서 동일한 요소의 반복은 지루함을 낳고, 그건 그 자체로 유행을 가로
막게 된다. 온라인 밈은 성공적인 문화적 유행이 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사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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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때문에 ‘소원 댓글’마저도 놀이의 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했다. 또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이벤트의 실시간 영상 채팅에도 

이러한 ‘소원 댓글(채팅)’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

상어로 침투하는 인터넷의 종교적 신조어도 살펴본다. 인터넷상에서 

종교적 표현은 과장된 표현 양식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의

에서는 유행이 지났지만 ‘지름신’이라는 신조어와 근래 각광을 받은 

‘갓생(god+生)(살기)’ 같은 신조어를 검토한다.16)

이러한 사례들은 ‘종교와 대중문화’라는 주제로 볼 수도 있다. 그래

서 ‘온라인 종교문화’라는 주제가 그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요소 간의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와 대중문화’

라는 주제와 달리 ‘온라인 종교문화’라는 주제는 온라인 미디어의 영

향으로 인해서 종교문화가 어떤 변화를 겪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가

령 전자에서는 ‘세속화’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지만, 후자에서는 그

보다는 ‘미디어 효과’나 그와 관련된 인간의 ‘자연종교적 특성’이 더 

주목된다.

교단 종교활동, 비교단 종교활동, 종교적 댓글, 종교적 신조어 자료

는 온라인 종교문화를 포괄하기 위해 선택된 연구 대상들이다. 이러한 

시론적 검토 작업을 통해서 온라인 종교문화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의제와 적절한 자료의 범위, 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 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Encyclopedia Britannica》, ｢meme｣ 
(https://www.britannica.com/topic/meme, 2023. 1. 4. 검색).

16)《나무위키》, ｢충동구매｣ (https://namu.wiki/w/충동구매, 2023. 1. 4. 검색); 서정
민, ｢(밀레니얼 트렌드 사전)갓생｣,《중앙일보》2021. 5. 20; 이우연, ｢“오늘부터 갓
생” …Z세대가 코로나 블루를 견디는 법｣,《한겨레》2021. 8. 22;《nate 판 톡톡》, ｢[갓생 살기] 다들 리츄얼 알아?｣ (https://pann.nate.com/talk/366993559, 2023.
1.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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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튜브 활용 비대면 종교활동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사회의 많은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중의 하나가 종교였다. 전염병의 위협에도, 종교인들은 현장 종교활동

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17) 그렇지만 팬데믹 상황은 더 악화

되었다. 그렇게 종교 영역에서도 비대면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림 1> 2021년 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조사결과와 한국리서치의 종교인구 조사결과

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전문 종교인들은 종교활동의 이완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관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있어서 종교인구 수 감소를 확정적

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그림 1>),18) 소폭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2장에서는 영상과 채팅 자료를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의 비대

면 종교활동 사례들에 주목해서 주요 한국 종교(개신교, 불교, 가톨

17) 김종준, ｢성명서-“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2020. 3. 12; 이수진,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 유감｣,《한국기독공보》2020. 3. 16.

18)《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갤럽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h
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022. 10. 30. 검
색.);《한국리서치》, ｢[2021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https://hrco
pinion.co.kr/archives/20186, 2022. 10.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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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19)에서의 비대면 종교활동 사례와 종교라는 울타리 밖의 운세 콘

텐츠(사주, 신점, 타로점 등)를 살펴본다.

1. 교단 종교 : 개신교, 불교, 가톨릭

유튜브는 비대면 종교활동에 사용된 플랫폼 중 하나다.20) 팬데믹 

이후 유튜브에서 ‘예배’, ‘미사’, ‘법회’의 검색 트렌드를 보면, 비대면 

종교활동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2020년 3월부터 ‘예

배’와 ‘미사’의 검색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21) 반면 불교와 관련된 

‘예불’, ‘법회’의 검색량은 팬데믹 전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2> 2019~2022년 비대면 종교활동 유튜브 검색 트렌드

19) 세 종교만을 보는 것은 한국 종교인구의 96%를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 국가의 200인 이하 종교단체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사업에서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카카오TV 라이브와 네이버밴드 라이브로 한정했지만, 언론을 통해 소개된 
많은 비대면 종교활동은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졌다.《YTN》, ｢코로나 비대면 시대
…온라인 종교활동도 진화｣ (https://www.youtube.com/watch?v=MwfzBpoQSUM, 
2022. 10. 30. 검색).

21) 기독교 주요 축일인 부횔절과 성탄절에 검색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2020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배’의 검색량이 높은 것은 2020년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
하여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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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환경의 새로운 참여 양식

개신교의 대형교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다. 

부서별로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방송 설비

가 갖춰진 개별 교회들에서는 대면 예배 규제가 모두 풀린 상황에서

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22) 가톨릭의 경우 신자들은 지역 교

구 성당의 온라인 미사에 참여하거나 가톨릭평화방송TV(cpbcTV)와 

명동대성당의 온라인 매일미사 혹은 매주간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

다.23)24) 불교의 경우는 주요 사찰에서 법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

고, 그 영상을 업로드하여 다시 시청할 수 있게 했다.25) 대면 규제가 

풀린 2022년에도 온라인 참여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면서 대면 참여

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고 있다.

신자들의 비대면 종교활동에서 주목되는 새로운 모습은 댓글에서 

볼 수 있다. 개신교의 경우 실시간 채팅과 댓글은 설교 정보 전달 수

단이자 신자들의 소통 수단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개신교를 비방하거

나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설명하며 금품을 구걸하는 댓글과 채팅도 

등장했다. 그래서 다수의 교회는 예배의 실시간 채팅 기능을 막아 놓

22)《자유의새노래 특별세션 지면》, ｢자유의새노래 기획: 한국 대형교회 플랫폼 조사-  
유튜브｣ (https://nsolous.notion.site/nsolous/a82a82d4610f45b58e6beabe339ee6b8, 
2022. 10. 30. 검색).

23)《명동대성당Myeongdong Cathedral》 (https://www.youtube.com/@mdsd1784, 
2022. 10. 30. 검색); 《cpbcTV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https://www.youtube.com/@
cpbc, 2022. 10. 30. 검색).

24) 가톨릭에서는 매주 미사 때 성체성사가 필수인데, 영적으로 성체를 받아모신다는 
‘신령성체’ 교리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미사를 허용하였다. 신령성체를 가톨릭대사전에서는 ‘실제적인 영성체가 아니라,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마음으로부터 영성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가톨릭사전/굿뉴스》(https:/
/maria.catholic.or.kr/dictionary, 2022. 10. 30. 검색), 대면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
는 현장에서 ‘온전한’ 성체성사를 권고하고 있다.

25) 조계사에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사시불공(巳時佛供)을 생중계하였다.《대한불
교조계종 조계사》, ｢조계사 사시불공 (3/18)｣ (https://www.youtube.com/watch?v=
DhBkYAFPvpE, 2022. 10. 30. 검색). 봉은사, 해인사 등도 법회를 온라인으로 생중
계했다.《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https://www.youtube.com/@user-bn6em6vb7, 
2022. 10. 30. 검색);《해인사TV》(https://www.youtube.com/@tv5190, 2022. 10.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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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26) 가톨릭 사례를 보면, 명동대성당의 경우 실시간 미사에서 채

팅과 댓글 기능을 막고 오로지 온라인 미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지

만, 가톨릭평화방송TV에서 제공하는 ‘매일미사’ 영상은 댓글 기능을 

허용했다. 또 가톨릭평화방송TV의 ‘묵주기도’ 영상을 보면 채팅과 댓

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27) 불교 조계종에서는 

생중계하는 사시불공(巳時佛供)에서 신자들이 자유롭게 실시간 채팅과 

댓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자들은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하거

나, ‘슈퍼챗’ 기능을 이용해 시주하기도 한다.28)

비대면 방식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종교 의례의 효능감은 대면 방

식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개신교 사례를 보면, 한 조사에서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신자의 비율은 11%였고, 영적 대화에서 대면을 월등

26)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회도 있다. 박지훈, ｢‘은혜 소통’에 참 좋은데 vs ‘불
청객’ 악성 댓글 무방비…댓글창 딜레마｣,《국민일보》2022. 8. 11. 서울의 한 교회
는 새벽 예배 실시간 영상에 채팅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출석 체크’를 하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도 했다.《꽃재교회》, ｢꽃재교회 온라인 새벽기도회｣ (https://
www.youtube.com/watch?v=VMlKHN_vI8Y, 2022. 10. 30. 검색) 현재 비공개.

27)《cpbcTV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코로나19종식을 위해 함께 바치는 묵주 9일 기
도_3일｣ (https://www.youtube.com/watch?v=_D6pD1u_LI4, 2022. 10. 30. 검색).

28)《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조계사 신중기도입재 초하루기도｣ (https://www.youtu
be.com/watch?v=L7bJzYzYLiQ, 2022. 10. 30. 검색).

<그림 3> 주요 종교별 비대면 종교활동 중 실시간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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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선호(59%vs8%)했다.29) 다른 한편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종교

활동을 선호하는 신자(플로팅 크리스천)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30) 이

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간단하고 편리한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경

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신앙생활을 위한 콘텐츠 소비의 부흥

비대면 종교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유튜브

의 종교 콘텐츠에 대

한 접근성도 높아졌다. 

예배, 미사, 법회 영상

뿐 아니라 찬양과 기

도, 독송, 신앙생활 질

의응답, 교리설명 영상 등의 콘텐츠도 늘었다.

개신교에서는 찬양팀의 유튜브 채널이 상대적으로 신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31) 또 개신교인들의 신앙상담을 해 주는 방송 콘텐

츠,32) 신학 관련 콘텐츠도 등장했다.33) 더 나아가 신학 인터넷 강의 

29)《numbers》, ｢한국 개신교인의 온라인 신앙 생활｣ (http://www.mhdata.or.kr/bbs/
board.php?bo_table=gugnae&wr_id=62, 2022. 10. 30. 검색).

30)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추적조사(4차)’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22년 4월)에도 신자들의 현장 예배 참석률은 57.4%였다고 한다.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활동 없이 온라
인 예배만 참여하는 신자들이 생겼다고 평가된다.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2022), pp.28-51.

31)《MARKERS WORSHIP》(37.9만명),《AnointingMusic&Ministry》(20.7만명) 같
은 예가 있다.

32) 일례로《종리스찬tv》는 일요일 밤 라이브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하며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있으며, 숏드라마, 북리뷰, 연애상담 등 다양한 콘텐츠로 
20-30대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적 욕구와 그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종리스찬tv》
(3.55만명)(https://www.youtube.com/@jongristian)

33) ‘오늘의 신학공부’는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신학을 공부한 내용을 다뤘으나 최근에
는 북리뷰, 신학자와의 인터뷰를 다룬다.《오늘의 신학공부》(4.29만명)(https://ww
w.youtube.com/@theologytoday).

<그림 4> 어노인팅 찬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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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도 등장했다.34) 심지어 개신교 교리 변증을 다루는 예능 콘텐츠

가 만들어지기도 했다.35) 가톨릭에서는 비대면 미사의 수요가 늘어난 

이후 ‘cpbcTV’ 유튜브 채널의 매일미사 시청자 수가 증가하였다.36) 

한편 지역 중심의 성당 공동체가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사이

버 성당을 운영하는 방식도 등장했다.37) 불교에서는 소원 성취를 키

워드로 하는 염불송 콘텐츠가 불교 신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38) 힙

합 스타일의 염불 노래 콘텐츠39)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교학 관련 콘

텐츠도 만들어지고 소비되었다.40) 그리고 독송 영상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종교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제도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신앙생활

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종교활동의 

한 양상으로서 종교 콘텐츠 소비는 종교성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측면

이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인기콘텐츠—온라인의 재

미 문법에 맞는 콘텐츠—로의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

성의 단순화 경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콘텐

츠 소비 트렌드는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34)《랜선신학교》(https://www.lantheo.com)를 예로 들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https://contents.premium.nav
er.com/lantheo/lantheology).

35)《Damascus tv》(3.85만명)(https://www.youtube.com/@DamascusLiveTV);《엠
마오 연구소》(5.59천명)(https://www.youtube.com/@emmaus_lab).

36) 2019년 5천회 내외였던 조회수가 팬데믹 이후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까
지도 매일미사 조회수가 1.5만회 내외로 약 3배 증가하였다.

37)《성필립보생태마을》(29.1만)(https://www.youtube.com/@haung8066).

38)《한국의 불교음악》(6.53만명)(https://www.youtube.com/@user-ch3lb1ne2m);
《불교음악》(4.36만명)(https://www.youtube.com/@user-zt4dp1jh7p);
《SereneSky[적천]》(22.5만명)(https://www.youtube.com/@serenesky4472).

39)《SereneSky[적천]》, ｢신나는 힙합 반야심경 안치행/ 힙합 불경(佛經)｣ (https://w
ww.youtube.com/watch?v=K5ahMPlVXdI, 2022. 10. 30. 검색).

40)《BBS불교방송》(36만명)(https://www.youtube.com/@BBSKOREA);《유튜브불교
대학》(13.5만명)(https://www.youtube.com/@bud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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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단 종교: 사주, 신점, 타로 등

<그림 5> ‘사주팔자’, ‘타로’ 등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유튜브 검색 트렌드

유튜브 검색 트렌드상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운세 시장과 관련된 검

색어(사주팔자, 타로, 무당, 운세)에서 특별한 변화를 보인 것은 ‘타로’

였다. 2019년 중반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타로 관련 콘텐츠들이 유튜브에서 유행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운세’라는 검색어가 신년에 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동영상수와 조회수도 관련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검색 트렌드에서 상위로 나타난 ‘타로’와 ‘운세’ 콘텐츠로 보면 <그림 6>

과 <그림 7>의 결과를 볼 수 있다.41) ‘운세’ 동영상 콘텐츠가 수는 많

지만 조회수에서는 타로 콘텐츠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운세’ 콘텐츠

는 연말연초에 급등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유튜브에서 관련 콘텐

츠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시기가 2019년 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특기

할 만한 것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교단 종교활동과 달리 비교단 종교활

동은 코로나가 변화의 기점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41)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https://some.co.kr)의 유튜브 분석툴을 사용한 결
과이다. ‘운세’는 ‘타로’와 겹치지 않도록 제외어를 ‘타로’로 지정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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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타로와 운세 동영상수 (자료: 썸트렌드)

<그림 7> 타로와 운세 동영상의 조회수 (자료: 썸트렌드)

1) 유튜브에서 무속 실천

대부분의 무속인들에게 유튜브는 하나의 홍보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외에 다양한 플랫폼을 홍보를 위해 활용해 왔고,42) 유튜브 플

랫폼도 대체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영상 콘텐츠만으로

도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유튜브에서의 무속 실천은 조금 다

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기존의 블로그나 카페, 점사 홈페이지 등도 

익명의 대중을 상대하는 플랫폼이었지만, 그 자체로 수익을 내지는 못

했다. 반면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조회수가 수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된 상담보다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

42) 홍태한, ｢무속사회 홍보의 콘텐츠 활용: 자서전 출판과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국무속학, 19 (2009),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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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상이 제작된다. 띠별 운세나 꿈 해석이 많이 활용되는 주제이다.

실제로 이러한 채널들은 어떤 무속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어필할까? 

이와 관련하여 김동규가 언급한 ‘운세’와 ‘신령’의 결합이라는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김동규는 ‘운세’ 개념의 활용이 고객과의 협상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신령’이 직접적으로 메시지

를 보내주지만, 고객에게 호소력이 있는 사주, 운수, 삼재, 살 등과 같

은 개념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협상을 끌어낸다는 것이다.43) 몇몇 

무당들은 사주를 묻는 행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신점만으로 점사

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44) 사주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더 중

요해지는 것 같다. 바로 비대면 형식 때문이다.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사주

이다. 그래서 많은 실시간 점사 방송이 사주 풀이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무당은 방송 점사보다는 대면 점사가 더 정확하다고 말한다.

한편 사주를 잘 읽어내는 것은 무당의 신령함을 입증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실제로 많이 유행하는 콘텐츠 중 하나가 특정인의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맞추는 콘텐츠이

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인은 유명인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개 무당

은 사주만으로 모든 것을 알아내는데, 이것만으로도 댓글에서 “정말 

용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많은 무당은 댓글뿐만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고객의 

참여를 끌어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실시간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주와 간단한 고민을 채팅에 적는다. 무당은 방송을 진행하면

서 채팅을 읽고, 실시간으로 점사를 본다. 무당이 공수를 내리면, 꼭 

43) 김동규, ｢현대 무속 세계관의 설득구조: ‘운세’와 ‘신령’의 결합｣, 한국학연구 61 
(2017), pp.41-69.

44)《올마이티TV》, ｢나이와 생년월일은 필요 없는 신점!! / ‘대면하기 전에 점사가 다 
나와요’ 서울점집 송파점집 꽃대신｣ (https://www.youtube.com/watch?v=hqqAr_y8
45s, 2022. 12. 10. 검색);《월악산꽃도령》, ｢생년월일 필요 없는 신점!? 점 보러 가
기 전 꼭 알고가세요/ 의정부용한점집 [더샤머니즘]｣ (https://www.youtube.com/w
atch?v=ZgxLN26JBhw, 2022. 12.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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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시청자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남긴다. 또 실시간 방송의 경우 더 자유로운 ‘소통’이 중시된다. 점사 

방송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소소한 이야기나 혹은 간단한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2) 실시간 타로 리딩과 적극적 의미 부여의 과정

유튜브 상에서 타로 콘텐츠는 2019년부터 크게 유행했다(<그림 5> 

참고). 타로 채널들은 보통 카드를 고르고 해석하는 내용이다. 무속 

채널들과 비교하면, 타로 채널들은 점복이라는 역할에 충실한 편이다. 

특정 카드를 고르고, 타로 마스터가 이 카드를 해석하는 과정을 리딩

이라고 하는데, 신년운이나 애정운 리딩 영상은 항상 인기가 많다. 불

특정 타인인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영상도 인기가 많다. 타

로 채널의 운영 양상도 무속 채널과 다르지 않다. 개인 상담을 지향하

고,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홍보한다. 실제로 타로 채널과 무속 채널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타로점을 치는 무속인이 있는가 하면, 타로 

채널에서 사주와 신점을 보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대부분의 타로 리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

선 타로 마스터가 여러 카드를 제시한다. 제시한 카드에 번호를 붙이

고, 원하는 번호의 카드를 선택할 시간을 준다. 그다음에 타로 마스터

는 카드를 하나하나씩 뒤집으면서 각 카드의 의미를 해석한다. 전체 

과정은 대체로 끊기지 않고 진행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이 길다

(30분 이상). 댓글 반응은 대부분 자신이 뽑은 카드가 몇 번인지 밝히

며, 뽑은 카드에 대한 해석이 자신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다며 놀라워

하는 경우가 많다.

무속의 경우, 점사의 설득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주를 읽어내는 

전문가의 능력에 있었다면, 타로는 고객의 적극적인 의미 부여로 설득



204 대순사상논총 제45집 / 연구논문

력이 생긴다. 바꿔 말하자면, 타로는 전문가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실제로 많은 타로 영상들은 온전히 카드에만 집중한다. 무속 

채널과 달리 타로 채널들은 유튜버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시간 방송도 무속 채널들에 비해서는 잘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주로 댓글을 통해서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게 된

다. 간단하게 자신이 뽑은 카드의 번호만 적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과 

잘 맞는다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예도 있다. 이런 고민에 대해 타로 전문가가 댓글로 답을 

주거나 혹은 다른 영상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는 식으로 타로 마스터

와 시청자 간에 소통이 이루어진다.

유튜브 플랫폼을 한정해서 보면 2019년부터 무속(운세 등)과 타로 

콘텐츠 시장이 부상했다. 무속과 타로의 사례는 비대면 종교활동에 최

적화된 종교활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문가와 고객은 비대면으로 운

세를 점칠 수 있다. 운세 콘텐츠가 22년 말부터 한층 더 늘었는데, 

23년에도 그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Ⅲ. 인터넷상의 놀이와 종교적 표현

누구나 종교활동이라고 여기는 것 외에도 종교적 관념이 투사된 사

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성지글에 소원 댓글을 다는 것이나 기도밈,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실시간 영상에 붙는 소원 채팅 같은 

것이다. 또 종교 개념이 활용되는 신조어도 주목해 볼 만하다. 과거에 

유행했던 ‘지름신’이나 최근에 유행하는 ‘갓생(god+生)’은 온라인상에

서 사람들이 신(神)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 종

교적 개념을 동원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는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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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종교적 활동

(혹은 표현) 양상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45)

1. 성지순례 밈과 소원 댓글

1) ‘성지순례 밈’과 소원 댓글의 출현

<그림 8> 네이버의 한 예지몽 게시글
<그림 9> 페이스북의 한 축구경기 예측 

댓글에 대한 반응

사람들은 ‘성지순례’46) 게시물에 종교적 댓글을 달곤 한다. 소원은 

아주 개인적인 것들이다. 좋은 성적이나 행복을 빈다. 한 축구 경기 

결과 예측 댓글에 대댓글로 합격을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

을 어떤 의미로 읽어내느냐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좌우된다. 사람들의 

45) 심형준, ｢사회성의 진화와 종교논의로 본 근미래의 종교문화: i세대/90년대생 담
론과 새로운 종교문화 트렌드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3 (2019), pp.92-94.

46) 종교의 맥락 밖에서 ‘성지순례’를 다룬 논의에는 신광철, ｢성지순례 개념의 확장성
에 대한 연구: 콘텐츠 투어리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2 (2019), 
pp.69-92; 신광철, ｢신화-제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BTS 성지순례 현상｣, 신종
교연구 47 (2022), pp.1-28이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지순례’와는 거리가 있
지만, 콘텐츠 투어리즘과 온라인 성지순례 사이에 어떤 공통된 감수성은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곳(혹은 게시물)을 직접 접촉(가거나 댓글을 달거나)
한다는 의식이 두드러진다. 가령 2016년 ‘쿠키닷컴’ 게시물의 한 댓글을 보면, “우
와…여기가 바로 성지…사진 찍어야대! 좀 나와요 소원그만빌고!”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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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감수성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저 댓글에 등장하는 

한 놀이 양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위 ‘성지글’에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성지순례 밈’의 출현은 ‘쿠키 닷

컴’ 게시물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그림 10>). 디지털 카메라 중고 

매물 게시물 형식으로 패러디한 개

그 게시물이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웃긴 게시물이었고,47) 사람

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어느 순

간부터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것

이 화제가 되었고, 이내 이 게시물 댓글 창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놀이

터가 되었다.

<그림 11> 쿠키닷컴 게시물 연도별 댓글수 <그림 12> 중복 제거 연도별 댓글수

47) 이런 스타일이 최초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제가 알기론 전에 어떤님께서 전
에도 한번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글을 올린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땐 물론 지금처
럼 파격적으로 사건이 커진건 아니었지만요[작성자: 기준성, 2001년 7월 18일]).

<그림 10> ‘쿠키닷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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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3년 4월) 21,661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70% 이상이 2001년 

7월에서 2004년까지 작성된 것이다. 2004년 이후로 댓글의 양은 현

저히 줄어든다. 간혹 400건 이상이 되는 경우는 새삼 ‘성지글’로 쿠키

닷컴 게시물이 주목되는 경우나 댓글 도배가 이루어진 경우다. 댓글 

도배를 배제하면, 유행기가 크게 두 번 있었다고 볼 수 있다(1차는 

2004~2005년 초까지 2차는 2008년). ‘성지순례 왔습니다. ~해주세

요’는 ‘성지순례 밈’이 되는데, 이 표현은 이미 1차 유행기에 나타난

다.48) 소원과 성지 표현의 공존은 산발적으로 나타났고, 아직 전형적

인 어구가 정착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성지순례 밈’과 ‘소원 댓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

기 위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표제어를 뽑아 연도별 빈도값을 

내 보았다.49) ‘성지’와 ‘성지순례 왔~’(+‘성지순례왔~’), ‘~해주세요’, 

‘리플’(+‘댓글’)을 비교할 표제어로 선택했다. ‘성지’와 ‘성지순례’는 빈

도값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했다. ‘순례’는 ‘성지’와 거의 비슷한 패턴

을 보인다(<그림 13>과 <그림 14>).

<그림 13> ‘성지순례’와 ‘성지’ 사용 빈도 비교 <그림 14> ‘성지’와 ‘순례’ 사용 빈도 비교

48) “성지순례왔습니다. 수능대박나게 해주세요 ㅠㅠ 제가 중3 여름방학직전에 보고 
지금 고3. 수능 3주남았근영*^^*”(작성자: 호구, 2004년 10월 25일). 댓글수가 
15,000개에 육박했을 때였다.

49) 파이썬의 판다스(pandas) 라이브러리를 이용 데이터프레임으로 댓글 파일을 읽어 
와 분석하였다. 자세한 분석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원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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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을 비는 표현의 경우 ‘~해주세요’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

다. ‘리플’(‘댓글’)은 1차 유행기에 특히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댓글 

기록’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쓰였다. 댓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다만 연도별 빈도값의 절대치로 비교

하기보다는 전체 댓글 수 대비 빈도값으로 비교했다. 유행 양상을 보

다 쉽게 파악기 위해서였다.

이 네 가지 표현의 빈도값 비중을 비교해서 나타내면 <그림 15>와 

같다. 유행 초기에는 ‘패러디 놀이 댓글’ 비중이 높았다. 그 놀이가 많

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면서 쿠키닷컴 게시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이 펼쳐지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고 

있다는 흥분’이 댓글들을 지배했다. 그런 시기가 흐르며 차차 이 게시

물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역사적’, ‘기록적’, ‘기네스북’ 

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그림 15> 유행기별 주요 표현 빈도 변화 비교

그런 가치평가의 맥락에서 ‘성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50) ‘성지’라

는 표현의 비중이 높아진 시기는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 놀이’가 꺾

50) ‘성지’라는 용어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직접적 표현상의 요인은 ‘아햏햏’의 유행 때
문이다. 그 파생어 ‘수햏’, ‘햏자’가 ‘성지’를 쉽게 떠올리게 만들었다. ‘성지’가 처음 
쓰인 댓글, “수많은 햏자들의 성지라오…”(작성자: 햏자)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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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면서였다. ‘성지’ 표현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06년의 총 댓글은 

26개에 불과했다. 2008년의 2차 유행기에 ‘성지’ 표현의 비중은 50%

에 육박했다(댓글 약 1,100개). 이 시기 이후 ‘~해주세요’라는 표현의 

비중이 증가했다. 

‘성지순례 왔~’의 정착은 2012년 이후로 보인다. 비중 그래프의 움

직임이 동조화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해주세요’가 결

합하는 것은 2015년으로 보인다. ‘~해주세요’는 굳이 ‘성지순례’와 엮

이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경향은 2차 유행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성지순례 왔~. ~해주세요.’가 거의 관

용구처럼 사용되는 것은 2015년 이후로 보인다. 세 표제어 비중이 거

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성지순례 밈’은 인기 게시물을 하나의 상징적 공간으로 상상하면서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 일종의 역사 유적지나 유명한 관광지에 하는 

‘아무개 왔다감’이라는 낙서를 적는 것처럼 댓글들을 남겼고, 일정 수

준 이상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니 ‘더 높은 가치평가’를 요청하는 상

황이 되었으며, 그 귀결점이 ‘종교적 표현’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소

원 댓글’은 하나의 놀이 같은 기록 남기기인 동시에 소박한 삶의 소망

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51)

2) 소원 채팅

‘온라인 성지(글)’의 애초 의미는 ‘쿠키닷컴’ 게시물처럼 ‘많은 사람

들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 게시물’이지만, ‘성지’가 쓰이는 탓에 ‘종교

적 단서’(예언/예지몽/예측)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시물을 뜻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더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며 그것이 맞을 것이라는 

51) 관광과 순례가 만나는 양상은 온라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신광철, 앞의 글, 
2019). 또 온라인 ‘성지’에 대한 상상이 오프라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시간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같다(최화선, ｢기억과 감각: 후기 고대 그리스도교의 
순례와 전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17 (2011), pp.1-20). 물론 과거 영광에 
대한 기억은 새로운 ‘현실’을 직조하는 힘이 있다. 다만 ‘종교적 성격’은 사람들이 
어느 수준 이상 모여 인기가 높아진 상태에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며 만들어졌다
는 점에서 오프라인의 관광-순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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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를 하기 위해서 작성자가 ‘성지글’ 운운하는 경우도 생겼다.

일반적으로 ‘소원 댓글’은 이런 성지글에서 나타난다. 성지글의 소

원 댓글은 현실의 종교 유적지에서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것과 큰 차

이가 없는 행동이다. 다만 공간이 온라인이며, 종교적 유적지가 아닌 

사람들이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한 곳이라는 점이 다르다. 소원 댓글

을 다는 성지글은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경우였지만, 

이후 ‘예언’ 실현의 측면이 두드러질 때 성지글 인식과 소원 댓글 달

기가 이루어졌다(앞의 <그림 8>과 <그림 9> 참고).

그런데 소원 댓글을 꼭 성지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

람들의 주목도가 높은 게시물에서도 비슷한 행동 패턴이 확인된다.52) 

첫 번째 사례는 2022년 2월 22일 임요환과 홍진호의 스타크레프트 

게임 대결 이벤트다. 두 게이머의 스타크래프트 경기는 ‘임진록’이라

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임요환의 ‘임’과 홍진호의 ‘진’을 

따서 만들었지만, 조선시대 군담소설 임진록을 연상시키며 두 유명 게

이머의 대전에 의미와 서사의 풍성함을 가미했다.

두 게이머는 결승전에서 여러 번 맞붙었는데, 홍진호가 늘 패배하

며 ‘만년 2위’라는 꼬리표를 얻게 되었다. 또 홍진호는 말이 어눌해서 

‘콩’진호라는 별명이 붙었다. ‘홍’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놀리는 의미였

지만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2년 2

월 22일 2시 22분 22초와 22시 22분 22초53)를 ‘콩콩절’로 주목했고, 

이 날을 기념해 두 게이머의 대결 이벤트가 성사되었다. 이 경기가 진

행되던 중 ‘황시’ 혹은 ‘황시 황분’이라 불린 ‘2022년 2월 22일 22시 

22분’에 팬들이 실시간 댓글로 소원을 빌었다. 실시간 채팅으로 소원

을 비는 경우와 슈퍼챗(2,222원)을 후원하며 소원을 비는 경우가 있

었다. ‘소원 채팅’은 성지글의 ‘소원 댓글’과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로

또 당첨, 시험 합격, 연애 성공 등의 내용이었다.

52) 이 사례는 공저자 이원섭이 발굴한 것이다.

53) 홍진호의 시간(통상 오전 2시 22분 22초)은 ‘황시’로 불린다. 황시로 불리게 된 연
유는 한 게임에서 사람들이 홍진호를 ‘황진호’라고 말한 게 유명해지면서 그의 별명
이 ‘황신(黃神)’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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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콩콩절 이벤트 영상의

 ‘소원 채팅’ 1

<그림 17> 콩콩절 이벤트 영상의

 ‘소원 채팅’ 2

홍진호라는 게이머를 ‘만년 2위’라고 놀리는 것이 놀이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밈처럼 받아들였다. 이것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자 하

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고, 그러면서 상징적 의미(기념비적 성격)를 

갖게 되었다. 그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교적 관념을 떠올릴 수 있는 단

서를 얻었고, 그 단서를 활용한 놀이가 생겼다. 소원 빌기도 놀이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순수하게 놀이로만 남지는 않았다.

<그림 18> 누리호 발사 실시간 영상의 

소원 채팅1

<그림 19> 누리호 발사 실시간 영상의 

소원 채팅2

실시간 채팅에서 소원 채팅이 나타난 사례는 또 있다. 2022년 국가

적인 이벤트 중의 하나가 누리호 발사였다. 발사가 이루어질 때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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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빌기가 이루어졌다.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공(부자, 로또, 시험 등)을 비는 경우도 많았다. 누리호 발사의 경우 

특기할 만한 모습이 있었다. ‘발사’라는 이벤트의 시각적 이미지를 반

영한 소원이 피력되었다. <그림 19>를 보면 ‘비트코인이 드뎌 오른

다~!!!!’라는 채팅을 볼 수 있다. 로켓이 솟아오르는 것과 투자 상품가

격이 오르는 것을 연결해서 상상한 것이다. 무언가 소원을 비는 상황

에서 관련시키고 있는 특별한 사건이 가진 외형적 이미지가 종교적 

상상력의 자원으로 동원된 것이다.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의 실시간 채팅창에서 소원 빌

기가 가능하다.54) 여기에서 이루어진 소원 빌기는 우리가 전혀 못 봤

던 형태의 종교적 표현은 아니다. 앞서도 줄곧 지적했듯이 종교적 의미

가 있는 유적지에서 쉽게 보는 모습이다. 역사적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면 이런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에서 

종교적 상상력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은 약간 다르다. 역사적 의미를 

갖더라도 그 기념비적 성격은 ‘놀이나 재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누리호 발사)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재밌어

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목되는 경우에 종교적 의미화의 수준까지 

나타났다. 그 임계점이 어느 수준일지는 이런 개별적인 사례 분석만으

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인터넷의 종교적 신조어

1) 종교 용어의 일상화와 사회문화

종교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는 사례는 예부터 적지 않았다. 유

교의 주요한 개념들은 우리의 일상어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일일이 열

54)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신년 맞이 해돋이 실시간 영상의 채팅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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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기에 한이 없을 정도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리(理)’(그럴 리가 없

어), ‘기운’, ‘음기’, ‘예의’, ‘윤리’, ‘의리’, ‘사양(辭讓)’, ‘천하’, ‘신주단

지’ 등이다.55) 이런 말들은 이미 유교적 맥락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

어가 되었다.

불교 용어가 일상어가 된 대표적 사례는 ‘건달’, ‘야단법석’, ‘이판사

판’이다. 물론 불교적 의미는 많이 사라졌다. ‘야단법석’ 같은 경우 애

초 의미는 법당 밖에서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법회를 위해 마련한 야

외 법단을 일컫는 말인데, 일상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떠들썩하

고 어수선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의미 변형은 조선조 유가의 편견어

린 왜곡이었을 것이다.56)

무속 혹은 일반적인 종교적 관념에서 나온 말에는 ‘얼빠진’, ‘넋나

간’, ‘얼차려’, ‘푸닥거리’, ‘신명’, ‘신바람’, ‘단골’, ‘빌미’, ‘선무당’ 같

은 말이 있다.57) ‘푸닥거리’는 일상어에서는 군대의 선임이나 학교의 

선배가 후배에게 정신교육 명목으로 구타나 기합을 주는 행위를 일컫

는다. 무속에서는 “잡귀에 의해 살이 들거나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병

이 들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를 쫓기 위해 행하는 작은 규모의 무

속제의”를 말한다.58)

기독교 개념 중에서는 ‘세례’나 ‘십자가’가 일상어로 사용되는 예가 

있다. ‘세례’의 경우 ‘물세례’, ‘주먹세례’, ‘소나기 세례’ 등 “어떤 사건

이나 현상으로 받는 영향이나 단련 또는 타격”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

된다.59)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인데, 일상어에서는 “존경

ㆍ명예ㆍ희생ㆍ속죄의 표상”으로 사용된다.60) 아울러 ‘갓-’이라는 접

55) 유교적 일상어 사례에 대해서는 서강대 종교연구소의 이호영 선생님의 도움을 받
았다.

56) 박재양, ｢일상어 속의 불교 유래어 연구｣, 어원연구 3 (2000), p.63.

57) 무속적 일상어에 대해서는 서울대 종교학과 최종성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58) 김선경, ｢(알고 쓰는 말)글푸닥거리｣,《경향신문》2016. 5. 12;《한국민속대백과사전》, ｢푸닥거리｣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2997, 2023. 1. 4. 검색).

59)《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세례｣ (https://stdict.korean.go.kr, 2023. 1.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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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나 ‘-느님’이라는 접미어도 본래의 종교적 맥락과 상관없이 쓰이

고 있다.61)

일상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그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있

어야 한다. 게다가 그 의미가 특정 종교에 부정적일 경우에 그 종교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사용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면 확산되기 어

렵다. 부정적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해당 종교의 과거 사회적 지위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ex. ‘야단법석’, ‘푸닥거리’ 등). 이런 면에

서 일상화된 종교적 표현은 해당 종교적 관념의 사회사적 함의를 짐

작하게 한다.

2) ‘지름신’ 사례

최근에 유행한 몇몇 종교적 신

조어들이 그런 면에서 주목된다. 

유행이 좀 지난 사례로는 ‘지름

신’, ‘지옥불반도’, ‘헬조선’, ‘-느

님’ 등이 있고, 최근에 한창 유행

하는 신조어는 ‘갓생(살기)’이다. 

이 용어들은 종교적 개념이 쓰이

고 있지만, 종교 전통의 표현 자

체에서 유래했다기보다는 ‘인터넷 

성지’처럼 대중적으로 익숙한 종

교적 개념(신, 지옥 등)을 활용한 

인터넷 신조어다.

일반적으로 접두, 접미사로 사

60)《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십자가｣ (https://stdict.korean.go.kr, 2023. 1. 4. 
검색).

61)《나무위키》, ｢느님｣ (https://namu.wiki/w/느님, 2023. 1. 4. 검색). 기독교적 일상어
에 대해서는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의 방원일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림 20> 일명 ‘지름신 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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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경우에는 ‘최상(하)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한다. ‘헬-’, ‘갓-’, 

‘-느님’ 등이 그런 사례다. 지역, 인물, 음식, 사물, 특성 등에 다양하

게 쓰인다. ‘헬조선’, ‘유느님’, ‘연느님’, ‘치느님’, ‘갓겜’, ‘갓벽’ 등이 

그런 사례다. 이러한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62)

‘지름신’은 이러한 사례와 다소 결이 다른 종교적 신조어다. 2004

년 무렵 유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름신’은 ‘지르다’는 표현과 한 온

라인 게임(마비노기)의 ‘렉신강림’이 만나서 만들어진 표현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표현이 널리 확산된 계기는 한 만화의 장

면을 패러디하면서부터다(<그림 20>).63) 그 인물은 만화에 그려진 

(가짜)예수였다. 

‘지름신’은 충동구매를 정당화하는 밈이 되었다. ‘지름신이 내렸다’ 

혹은 ‘지름신 강림’이 정형구가 되었다. 그리고 지름신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해탈’로 표현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만화 속의) 예수 

이미지, 불교 개념 등 일반인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종교 이미지와 

개념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개념화를 통해서 충동구매에 

대한 자기 정당화 서사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과소비

에 의해 발생하는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용도로 신(神) 개념이 활용된 

사례로 종교적 관념의 위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3) ‘갓생(살기)’ 사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갓생(살기)’은 ‘갓-’의 ‘최상급 강조’ 의미와 

함께 의례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갓생’은 ‘god +life’로 풀어서 말하면 ‘최고로 잘 사는 삶’ 정도의 뜻

62)《나무위키》, ｢용암 광전사｣, ‘갓갓 갓갓갓’ 사례 (https://namu.wiki/w/용암 광전사, 
2023. 1. 4. 검색). 이 표현은 그러나 일상어 수준까지 확산되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

63)《나무위키》, ｢충동구매｣ (https://namu.wiki/w/충동구매, 2023. 1.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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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검색 트렌드로 보면 최근에 이 단어가 관심을 

많이 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4)

<그림 21> 네이버 ‘갓생’ 검색 트렌드 <그림 22> 카카오 ‘갓생’ 검색 트렌드

‘nate 판 톡톡’에서 ‘갓생’ 관련 게시물을 찾아보면, 갓생과 아이돌 

덕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3>).65) 2017년에서 2019

년 사이에 ‘갓생’ 용례는 대부

분 아이돌 덕질과 관련되었다. 

아울러 당시에 ‘갓생’은 ‘혐생’

의 반의어였고,66) 삶에 큰 행

운을 누리는 아이돌의 삶을 뜻

하기도 했다.67) 이 시기 ‘갓생’

은 ‘덕질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64) 구글 트렌드는 검색 결과가 오염되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
다. 가령 2018년 결과물에서 ‘갓생’이 쓰이지 않았지만, 해당 사이트의 최신 정보 
등에 ‘갓생’이 언급되었을 경우에도 검색 결과로 나오고 있다.

65)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결과가 정제된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아서 nate 판 톡톡의 
결과물(총 2,325개 게시물)로 ‘갓생’ 용례 트렌드를 확인했다.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
를 ‘갓생’ 용례 트렌드를 파악할 곳으로 선택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갓생 사는 
법’이라는 게시글이 이 용례 트렌드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
연,《Careet》, ｢[MZ위키] 1020이 매일 밤 다짐한다는 ‘갓생’이 정확히 뭐야?｣
(https://www.careet.net/377, 2023. 1. 4. 검색).

66)《nate 판 톡톡》, ｢ㅅㄹ사건 한달도 안지낫어｣ (https://pann.nate.com/talk/348258
050, 2023. 1. 4. 검색).

67)《nate 판 톡톡》, ｢방탄으로 살면 기분 어떨까｣ (https://pann.nate.com/talk/34846
6888, 2023. 1. 4. 검색).

<그림 23> 초기 ‘갓생’의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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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차게 보내는 삶’ 내지는 ‘복 받은 삶’ 정도의 의미였다.

2020년에 들어와서 ‘갓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그저 ‘부지런함’으로 정의되었다.68) 이 표현을 사용한 10대

들은 점차 ‘갓생’을 ‘부지런함’, ‘공부’, ‘운동’, ‘비온라인 활동(탈덕질, 

탈커뮤니티 포함)’ 등으로 정의했다.69) 그리고 ‘축복받은 인생’이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사라지지 않았다.70) 이 경우 성적, 미모 등

이 지표로 많이 거론된다. 그러면서 점차 부지런함이 구체화되면서 

‘계획적인 삶’이 부각되었다.71) 갓생 살기 자랑이 슬슬 나타났다(‘이

정도면 갓생이지?’류). 갓생의 정의를 거의 확정한 게시물이 2020년 

2월 23일에 등장했다.72) ‘갓생 살기’는 일상의 삶을 자기 계발(운동, 

공부 등) 계획에 따라서 루틴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런 용례에서 ‘종교적 관념’은 ‘갓-’의 이름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었다. 그러나 ‘갓생 살기’가 유행하면서 갓생은 ‘리추얼 라이프’로 규

정되고, 과거에는 ‘얼리 버드’ 정도로 표현된 일찍 일어나기가 ‘미라클 

모닝’으로 이야기되었다. 타자를 규정할 때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쓰

이지만, 자신의 실천과 관련된 ‘갓생 살기’로 쓰이면 실천의 맥락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 후자의 맥락에서 ‘종교적 관념’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를 규정하는 언어가 되었다. 의례적 행동이 무의미한 

68)《nate 판 톡톡》, ｢갓생이머야｣ (https://pann.nate.com/talk/352045940, 2023. 1.
4. 검색).

69)《nate 판 톡톡》, ｢야 나 진짜 ㄹㅇ 갓생살거임｣ (https://pann.nate.com/talk/3523
66104, 2023. 1. 4. 검색);《nate 판 톡톡》, ｢갓생 살기 챌린지 1일차｣ (https://pan
n.nate.com/talk/353691707, 2023. 1. 4. 검색).

70)《nate 판 톡톡》, ｢살면서 본 가장 예쁜애｣ (https://pann.nate.com/talk/35422662
8, 2023. 1. 4. 검색).

71) nate 판 톡톡 게시물로는 2020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nate 판 
톡톡》, ｢오늘부터 ㅈㄴ갓생산다｣ (https://pann.nate.com/talk/356620044, 2023. 1.
4. 검색).

72)《nate 판 톡톡》, ｢학교 다니면서 갓생사는법 알려줄게｣ (https://pann.nate.com/b3
57983529, 2023. 1. 4. 검색);《nate 판 톡톡》, ｢+)하루라도 갓생 사는법 알려줄게｣ 
(https://pann.nate.com/talk/357954569, 2023. 1. 4. 검색);《nate 판 톡톡》, ｢온클 하
면서 갓생사는법 알려줄게｣ (https://pann.nate.com/b358018530, 2023. 1.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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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처럼,73) 의례적 맥락을 

가진 ‘갓생 살기’라는 것은 지금 젊은 세대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활동이다.

종교에서 기원한 일상어와 최근 인터넷의 종교적 신조어는 큰 차이

가 있다. 전자는 계속 사용될 말이지만 후자는 유행이 지나면서 없어

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자 모두 종교적 관념의 사회사를 그려 볼 

수 있게 한다. 전자가 거시사적 흐름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최근의 미

시사적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종교적 관념이 사용되

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인터넷의 종교적 신조어

가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성지순례, 그에 의해 파생된 소원 댓

글과는 다른 층위의 실존적 고민을 이런 신조어에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종교활동을 조사한 바로는, 사회조사를 통

해서 일부 감지되는 온라인 종교활동의 변화(예를 들면, 간편한 종교

활동의 선호나 개신교계의 ‘플로팅 크리스천’ 담론74))를 명확하게 포

착하기 어려웠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서 댓글과 채팅 활용 양상에서 

종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개신교계에서 댓글과 채팅에 폐

쇄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높다는 점과 

유튜브 플랫폼이 비신자들의 접근을 막지 않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73) Dimitris Xygalatas, Ritual: How Seemingly Senseless Acts Make Life worth 
Living (New York: Little, Brown Spark, Hatchette Book Group, 2022).

74)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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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 콘텐츠 소비 양상이 온라인 상의 종교

문화 트렌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이다.

주로 무속과 타로 콘텐츠를 통해서 살펴본 비교단 종교활동에서는 

운세 시장에서 동영상 플랫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최근 인기 있는 

소재가 무엇인지 정도를 확인했다. 운세 시장에서는 사주나 타로가 비

대면 환경에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운세 콘텐츠가 디지털 

미디어 특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보인다.

종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종교적 표현이 등장한 사례도 살

펴봤다. 성지밈과 관련된 소원 댓글은 놀이로 시작되어 하나의 문화적 

코드가 되었다. 빅이벤트의 실시간 영상 채팅창에서도 소원 채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소원 댓글’은 인터넷상의 종교적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종교적 실천은 특정 종교 전통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관념과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라

는 점에서 ‘자연종교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75)

인터넷의 종교적 신조어 사례로 ‘지름신’과 ‘갓생(살기)’를 살펴봤다. 

지름신은 놀이의 성격이 짙다. 도구화 된 신 관념이 눈에 띈다. 그런 

면에서 지름신은 ‘지역신(local god)’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76) 

한편 ‘갓생(살기)’의 경우, ‘갓’은 ‘god’이긴 하지만 신적 개념이 두드

러지는 것은 아니었다. 해당 신조어의 유행에서 종교적 측면으로 주목

되는 부분은 ‘리추얼’과 ‘미라클 모닝’이다.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상상 속에서 종교적 관념이 활용된 사례였다. 이것은 탈종교 맥락에서 

종교성이 구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논의는 몇몇 사례들에 주목해서 팬데믹 이후 종교계 및 종

교문화의 변화상을 조명하는 것이었다. 매체가 바뀜으로써 의사소통 

75) 아라 노렌자얀, 앞의 책, p.33; Robin Dunbar, Op.Cit., pp.46-62; 심형준, ｢종교
와 사회성의 진화에 관한 최근 연구의 주요 쟁점과 종교학 분야에의 시사점｣, 종교
연구 81-3 (2021), p.14. 특히 주12와 13.

76) Caitlyn Placek and Aaron Lightner, “Moralizing Gods, Local Gods, and 
Complexity in Hindu God Concepts: Evidence from South India,” Religion, 
Brain & Behavior 12:1-2 (2022),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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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종교활동의 양태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에 착안해서 온라인 기반의 종교활동을 살펴봤지만, 그 변화상의 전모

를 비추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디어 특성에 의해 

제한되는 종교적 관념과 실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미디

어 환경에서 자연종교적 관념과 실천이 두드러지게 되는 맥락은 콘텐

츠 소비 및 향유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77)

본 시론적 연구를 통해서 본격적인 온라인 종교문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한 필수 의제와 연구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 행태가 온라인 종교문화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종교 및 종교적 콘텐츠의 소비 경향에 대한 개별 사례 연

구 및 종교 관련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온라인 종교문화 트렌드를 보다 종합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조사가 필요하다. 비대면 종교활동을 한 신자들, 비대

면 종교활동을 진행한 사제들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주요 종교뿐 아니라 비교단 종교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

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원 댓글’ 외의 종교적 실천, 가령 ‘기도 사진’

을 사용하는 경우 등 온라인에서의 종교적 실천 양상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지밈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사례 연구가 필요

하다. 종교적 신조어에 대해서도 그 사유의 계보, 개념의 진화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더 많은 종교적 신조어들을 발굴해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77) 김윤지, ｢청소년들 61% “온라인 콘텐츠 재밌어서 소비”｣,《부산제일경제》2022.
2. 24; 김희경, 스낵컬처 콘텐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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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line Religious Culture in Korea: Focusing on 
Religious Activities and Special Cases of 

Religious Expression
78)79)80)81)

Shim Hyoung-june*, Lee Won-sub**, Oh Joon-hyeok***, Lee You-na****

In contemporary society, digital media has become an integral 
part of daily life that shapes how people interact with the world 
around them. This phenomenon has also influenced religious 
activities and practices. Studies on digital religion and religious 
practices among digital natives in the Western world have 
indicated that traditional religious practices are on the decline. 
Instead, more accessible and flexible forms of religious activities 
and beliefs are emerging. Give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whether similar trends are occurring in Ko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igious activities and expressions of 
Korean individuals in the online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study focuses on four main areas: ①the online religious activities 
of established religions such as Protestantism, Buddhism, and 
Catholicism; ②the online religious activities related to div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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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 systems such as the Four Pillars of Destiny (四柱 saju) and 
Tarot; ③online holy sites and wish comments or chats; and ④
popular religious neologisms such as jileumshin (지름神 a god with 
the power to justify consumption) and gatsaeng (갓[God]生 one’s 
best life). Through this review, it can be ascertained that 
religious ideas and practices are restricted by the attributes of 
digital media. This implies that the emergence of simplistic forms 
of religious ideas and activities is associated with the features of 
digital media and the consumption of digital content.

Keywords: online religious culture, remote religious activities, online 
holy land pilgrimages, holy land memes, wish comments, 
religious neolog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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